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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arelessness on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s has caused a sharper upward trend in

accidents and disasters,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accidents that

occurred on construction sites in the year of 2007, and proposes preventive measur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heavy death rate with 279 out of 418 deaths from falls in all industrial sites, accounting for 66.7%. And

the causation analysis found a particularly high incidence of temporary structure-related accidents, with falling

off scaffolding as the most common cause of accidents. According to the causation analysis of fall-down

accident cases, accidents induced by protrusion on construction sites are a big contributor resulting in the

deaths of 312, accounting for 74.8%, which is deemed to be due to site disorderliness. And to remove floor

protrusions and to secure workers’ traffic line and safety, neat and thorough site arrangement is necessary.

Against collision, efforts must be made to prevent equipment-pedestrian crashes on site, which necessarily

requires emergency lamps, alarm bells, and safety poles and blocks to be installed, lighting systems to be

improved, obstacles to be removed, site supervisors to be assigned to construction equipment works, and

workers to be more intensely trained and 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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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개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건설은 경제부문에 끼

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구조물은

더욱 고층화,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이 현장에서 시행되

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거나 미숙함으로 인해 매년 사회적, 경제

적 손실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지고 있다[1]. 이

러한 손실은 비단 근로자 자신의 피해 뿐만 아니라 그

들의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보다는 건설공정의 간

소화, 생략화 등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설현

장에서의 재난 및 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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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도괴, 감전 등 소위 재래

형 사고가 매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건설업체에비해중, 소형건설업체에서발생빈도가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실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별 원인을

다양한 발생 통계에 따라 분석해 보고, 분석 결과를 고

려하여 맞춤식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발생 현황

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밀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분석은 2007～2010년까지의 사고유형별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2].

1.3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2. 문헌연구

2.1 건설사고 유형분류

‘건설사고 조사 매뉴얼’에서 중대건설사고의 발생 유

형을 전도, 붕괴, 폭발, 충돌 및 기타 사고 등으로 분류

[3]하고 있으며, 일반적 건설사고 원인 분석 시 활용

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추락, 전도, 충돌

등은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 건설안전체험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에 관한 연구

안용선(2008)은 건설안전체험 교육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망재해 형태별로 분석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그림 2]의 건설 산업 사망재해 형태에 따라 추락, 전

도, 충돌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추

락재해의 원인은 작업발판 미설치, 비계 벽이음 설치

불량,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충돌은 불안전한 행

동, 차량계 건설 기계 작업시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안

전교육 미실시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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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 산업 사망 재해 형태별 현황

2.3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원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이규진(2009)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

해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건설업의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는 건설업의 사망재해

는 전 산업을 통틀어 26.18%를 차지(2007년 기준)하여

가장 높고,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사망재해와 관련된 기인물로는 가설

구조물이 47%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고, 비계, 건축구조

물, 개구부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제

시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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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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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보건 연구동향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안전보건 연구동

향’의 2010년 5월호에 따르면 산업부문 사고 사망자의

원인별 분포에서 전체 사망의 40%는 추락으로 인한 사

망이며, 추락 사망의 70%는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산업 대비 건설업의 추락재해

발생 백분율을 보면 사고 손상은 49.7% 이지만, 사고

사망은 70%로 매우 높은 것이다. 건설업의 사망재해,

그 중에서도 추락에 의한 사망을 줄이지 않고서는 산

재사고 사망을 줄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6].

또한, 정성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은

매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의 약 14% 정도가 추락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추락사고로 매년 1만 명 이상이 재

해를 입고, 4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락은 건설업에서 가장 심각한 재해이며, 이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은 당면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7].

<표 1> 산업별 추락재해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광업·임업 136 159 183 189 241 908

제조업 2,445 2,630 2,523 3,164 2,909 13,671

건설업 5,322 5,942 6,018 7,067 6,742 31,091

운수·창고 570 520 543 642 653 2,928

기타 2,341 2,436 2,567 2,965 3,044 13,353

<표 2> 산업별 추락사망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광업·임업 4 5 6 8 9 32

제조업 71 66 73 67 81 358

건설업 272 309 282 331 292 1,486

운수·창고 14 6 9 13 13 55

기타 51 41 48 49 55 244

3. 사고원인 분석

3.1 추락

3.1.1 추락 재해의 개요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 특

징은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감김·끼임, 절단 등

의 재래형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5]. 이는 건설업이 갖는 작업 환경적으로 작업

자체의 가변성과 공정 기간이 짧은 일회성 건설이기

때문이며, 업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 기피

등의 원인 등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건설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의 저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제

도와 법적인 제약 조건 등을 완화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된다.

건설현장에서 본 공사수행 전 임시구조물인 가설시

설은 최근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이 확

대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 미정립과 건설강동의 신뢰도

미달 등에 의한 추락 및 붕괴 재해 등으로 많은 인명

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8].

3.1.2 추락 재해 현황

2010년의 추락 재해자는 14,040명으로 전체 재해자

98,645명(사고 : 90,482명, 질병 : 7,803명) 중 전도, 감

김·끼임, 충돌에 이어 14%를 점유하고 있다. 사망자는

453명으로 업무상사고 및 질병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2,200명의 20.6%를 점유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

사고자는 1,742명이 증가하였으며, 추락이 451명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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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업재해 및 추락재해 현황 분석

가. 연도별 발생추이

추락재해의 연도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사망자는

2007년 418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 해에 46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450명으로 감소 후,

2010년에는 453명 소폭 증가하는 등 일정범위를 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발생추이를 분석하

면 많은 예방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증가추세에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시행대책들의 한계성으

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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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현황

2010년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7,322명으로 전체재

해자의 32.5%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에서는

78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명, 기타 사업 46명의 사

망자가 발생한데 비해 건설업은 302명으로 전체 사고

성 사망자의 66.7%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산업종별 추락재해 현황

구분 총계
제조

업

건설

업

기타

사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재해자 14,040 2,917 7,322 2,904 628 269

부상자 13,587 2,839 7,020 2,858 616 254

사망자 453 78 302 46 12 15

다. 지역별 현황

2010년 건설업의 지역별 추락에 의한 사망자 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경인·경기지역이 97명이 사망하여 전

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경상지역 64명, 서

울 64명, 전라지역 43명, 충청지역 34명 순으로 발생하

여 전국적으로 총 302명이 건설업 중 추락으로 사망하

였다.

라. 근속기간별 현황

근속기간별로 추락재해를 분석하면, 267명의 사망자

가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입 근로

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6,28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전체 추락

에 의한 부상자 중 89.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이 기간에 있는 직

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망자 발생 빈도가 낮은 장기근

속 숙련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입 근무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67

11 12 1 0 5 6 0
0

50

100

150

200

250

300

~6개월 6개월~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20년이상

사망자

[그림 5] 근속기간별 추락 사망자 현황

마. 연령별 현황

건설업에서 50～54세의 50대 초반 근로자 그룹에서

1,606명이 부상당하고, 62명이 사망하여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5～49세의 그룹에서도 1,286명

부상, 45명 사망으로 두 번째로 높은 연령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대 후반에는 근로자의 근력이 급격히 퇴

화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오감에 의한 인지 능력

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령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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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별 추락사고 발생 현황

바. 월별 현황

총 302명의 사망자 중 일교차가 심한 10월에 총 36

명이 사망하여 전체 중 11.9%를 차지하였다. 특히 계절

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8월의 여름과 겨울인 12월에 각

31명, 28명 사망하여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 시간대별 현황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8～10시에 68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으로 14～16시에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

반적으로 점심식사 및 퇴근 직전 작업을 조속히 마치

기 위한 심리적인 특징과 점심시간 후 피로 및 정신적

해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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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대별 추락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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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인물별 현황

추락재해에 있어 기인물별 사고 현황을 분석하면 가

설구조물에 의한 부상자가 전체의 27.8%인 1,949명, 사

망자가 69명으로 비율이 22.8%로 매우 높고, 계단 및

사다리, 건물·철골·구조물, 단부 및 개구부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설비 강화와 사다리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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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인물별 추락사고 발생 현황

3.2 전도

3.2.1 전도 재해의 개요

2010년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자 중 전도로 인한 재

해는 21,24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1.5%를 차지하고 있

다. 이중 미끄러짐이 5,544건으로 26.0%를 차지하고 걸

려 넘어짐이 1,810건의 8.5%, 헛디딤은 3,276건으로

15.4%를 나타내어 미끄러짐과 헛디딤이 전체 전도재해

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미끄러짐이 985건의 24.5%, 걸려

넘어짐이 459건의 11.4%, 헛디딤은 647건의 16.1%를

차지하여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업종으로 분

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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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도사고 발생 현황

3.2.2 전도 재해 현황

건설업에서의 걸려 넘어짐은 발생장소별로 공사장에

서 전체 459명의 발생자 중 417명으로 90.8%를 나타

내어 압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계단/

경사로, 작업장, 장치 위 순으로 나타났으나 발생 건수

가 극히 미비하였다. 따라서 공사장에서의 걸려 넘어짐

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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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걸려넘어짐에 의한 발생장소별 재해 현황

공사장에서 걸려 넘어짐에 의한 기인물별 재해는 돌

출물이 가장 많은 312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였

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기인물

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

해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청결히 하고 공사재료의 정위

치 적재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전

선에 의해 걸려 넘어짐이 57명, 구조물 및 장비에 의한

걸려 넘어져서 32명이 재해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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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걸려넘어짐에 의한 기인물별 재해 현황

3.3 충돌

3.3.1 충돌 재해의 개요

충돌재해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재래형

산업재해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재해의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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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수많은 안전 대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아

직까지도 대책의 부적합 및 미숙함, 현장에서의 생략

등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3.3.2 충돌 재해 현황

충돌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기

타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 것이 아니고 근로복

지공단에서 산재 분류 시 적용하는 산재보험사업종류

에 따른 것으로, 기타 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에는 농수

산물 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

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주한미군, 해외파견

자, 건설기계 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컴퓨

터 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된다) 및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이며, 이 주요 4업종에 대한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

다. 가장 빈번한 충돌 재해 업종은 제조업으로 총 3,097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설업은 2,1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운

수창고 및 통신업이 486명의 재해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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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업종별 충돌재해 현황

3.4 재해 예방 대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에서의 추락으로 인

해 전체 부상자의 33.2%, 사망자는 519명 중 302명으로

58.2%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업종별 전도재해 사망사고자 97명 중 22명이 건설

업에서 발생하여 전체의 22.7%로 분석되었고, 충돌재해

로 인한 재해 발생현황은 2,150건의 9.9%를 차지하였다.

특히 기인물별 분석에서는 가설구조물에 의해서 부

상자는 전체의 27.8%, 사망자는 22.8%를 차지하여 가

설구조물인 비계 및 작업발판에 대한 집중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3.4.1 추락 재해 예방 대책

일반적으로 강관비계 추락재해의 경우 구조물 작업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재해의 경우 비계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골조작업의 작업발판 미설

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고유형별로는 미끄

러짐, 헛디딤 순으로 나타나 미끄러짐에 대한 교육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란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부여하고, 안전에 관한 태도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

육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져야 하고, 재해사례 및 시청각 중심으로 실시하되 체

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

일반적으로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인 건축물을 축

조하는 데 필요한 임시 공사로써, 설계도나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보다는 현장 특성을 고려한 즉흥적 설치

가 많고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소홀이 설

치되는 경우가 많다. 임시 구조물이라는 선입견이 존재

하고 특히 강관비계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추

락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과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해

야 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설구조물의 설치

및 철거까지 기준에 맞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도·감독

이 필요하다.

추락방지시설에는 추락방망, 작업발판, 안전난간, 덮

개 등 재질, 설치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고 작업과정에

서 설치·해체를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 작업완료 후 해

체하는 가설구조물로 설치와 해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

업이다. 따라서 쉽고 간편하게 설치·해체할 수 있고 작

업발판의 높이조절이 용이하며 운반이 간편한 작업대

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현장에서의 추락재해 사고 예

방을 위한 큰 대책이 될 것이다.

3.4.2 전도 및 충돌 재해 예방 대책

전도 재해의 경우 발생 기인물에 대한 분석에서 건

설현장의 돌출물에 의한 재해가 312명의 74.8%를 기록

하였다. 이에 이는 공사 현장의 무분별한 적재물 하치,

정리정돈 불이행, 공정에 맞지 않는 재료 하치 등 다양

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전도 재해의 압도적

기인물인 바닥의 돌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사장 바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보행동선을 확보하

여 보행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바닥 정돈을 위한 전

담 직원을 배치하고 근로자의 보행경로와 기타 재해

유발 요인과의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 판단된다.

충돌 재해의 심각도를 생각했을 때 단 한번의 사고

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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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는 건설장비와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조명시

설의 개선, 장애물 제거, 안전지주 설치, 안전블록 등을

설치한다. 또한 건설장비 공사 시에는 주변에 현장감독

인원을 배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4. 결 론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재난 및

재해는 과거에 비해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

고 있는 사고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산업현장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453명의

사망자 중 건설업에서 302명의 66.7%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인물별 분석에서는

가설구조물에 의해서 재해율이 높으며 사망재해의 경

우 비계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골조작업의

작업발판 미설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전도 재해의 경우 발생 기인물에 대한 분석에

서 건설현장의 돌출물에 의한 재해가 312명의 74.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바닥의 돌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

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보행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충돌 재해는 작업장에서는 건설장비와 보행자

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의 설치와 조명시설의 개선,

장애물 제거, 안전지주 설치, 안전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장비 공사 시에는 주변에 현장감독

인원을 배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건설시장에 건설 ENG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규제와 관

리 중심의 패러다임을 진흥과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고 원

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건설업에서의 재해 발생 유형을 통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적용한 사례 중심

의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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